
스마트 의복 (Smarter clothes) 

 

 

 

 

이탈리아 파비아(Pavia)에 있는 이탈리아 시민 보호국(Italian Civil Protection 

Department)에 의해 공동 설립된 Eucentre 연구소에서 젊은 엔지니어가 6개월 

동안 평가된 소방복을 선보였다. Proetex 프로젝트의 첫 번째 프로토 타입인 

이 소방복은 평범해 보이는 남색 재킷과 바지로 보이지만 첨단 하이테크 소

재로 이루어져 착용자의 바이탈 사인(생명 징후)을 확인하는 기능, 불길이 너

무 뜨럽게 치솟을 때 착용자에게 경고하는 기능, 착용자의 위치를 GPS로 읽

어 제공하는 기능, 착용자의 이동을 사령실(command center)에 알려주는 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 Eucentre 엔지니어가 방을 가로질러 걷자, 컴퓨터 스크린에 

[이동: 확인] 반응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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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방복과 같이 스마트 텍스타일(smart textile) 또는 인터랙티브 텍스타일

(interactive textile)이라고 불리는 것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럽공동체(the 

European Commission: E.C.)는 6,3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스마트 텍스타일 

기술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유럽은 아시아 경쟁국에 의해 고충을 겪고 

있는 전통 소재 산업을 회생시킬 목적으로 스마트 소재 연구에 박차를 가하

고 있다. E.C. 과학기술부 스마트 텍스타일 분야에서 활동 중인 Andreas 

Lymberis 에 따르면 “우리는 아시아에서 찾을 수 없는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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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진과 필립스와 같은 전자 산업체와 전통 의류 및 텍스타일 회사 

간의 공동 연구팀은 이미 제한적이나마 산업적 활용이 가능한 프로토 타입- 

심장병 환자를 상태를 무선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탱크 탑, 호흡을 모니터하

는 스포츠 의류 등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이외에도 형태나 촉감이 일반 

직물과 똑같지만 마이크로컴퓨터, 태양 전지판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내장

되어 있어 혈중 산소량과 발한 내의 생화학적 물질 확인하는 소재와 환자의 

생리 기능 저하를 모니터할 수 있는 침구 개발 프로젝트 등이 진행되고 있

다. 

 

스마트 텍스타일의 세계 시장은 2008년 기준으로 매출이 약 5억 5천만 달

러 정도의 규모로 여전히 작다. 그러나 메사추세츠 Venture Development Corp

에 따르면 2010년에는 현재 규모의 2배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3,260억 

달러 규모의 유럽 의류 및 소재 산업을 대표하는 그룹인 Euratex의 R&D 팀

장 Lutz Walter는 시장에 대응하여 적합한 활용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스마트 텍스타일의 가치가 더

욱 높아집니다. 하지만 의료 장비로 인정되려면 10년은 걸리는 문제점이 있

습니다. 다른 영역에서 문제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얼마 정도라면 소비자가 

기꺼이 스마트 조깅 셔츠나 유아 돌연사 방지용 슈트를 구입하겠습니까?” 

 

보스턴에 있는 스폴딩 재생 병원(Spaulding Rehabilitation hospital)의 연구진

은 이탈리아 스마트 재료 회사에서 만든 Smartex로 만든 장갑을 실험하고 있

다. Smartex 장갑은 뇌졸중 환자의 운동 기능을 조사한다. “우리는 웨어러블 

기술을 위해 많은 유럽인 그룹을 조사했습니다.“ 라고 하버드 의대 교수이자 

소폴딩의 동작 분석 연구실(the Motion Analysis Laboratory) 책임자인 파올로 

보나토(Paolo Bonato) 교수는 말한다. Bonato 교수는 소재 기반 웨어러블 시스

템은 2~5년 안에 상업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임상적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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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라고 했다. 

 

이러한 스마트 기술의 발전은 현재 의료 용품과 보호 용품 시장에서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Proetex 프로젝트에 참여한 Cagliari 대학의 Annalisa 

Bonfiglio 전기 전자 공학 교수는 스포츠 분야야 말로 스마트 기술에 있어서 

가장 가능성이 큰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포츠웨어야말로 일반

인이 이 새로운 기술을 접근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분야입니다.” 그는 Proetex 

기술이 작업자 보호를 위해 개발되었으므로 이 기술이 그대로 스포츠 용품

용으로 쉽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Smartex 설립자이자 Pisa 대학 생명 공학 교수인 Danilo De Rossi 교수는 유

럽이 지금의 기술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지는 알 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당장은 유럽이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초기 미국이 스마트 기술을 주로 군사용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유럽은 의학, 사회 복지와 연관하여 연구를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이러

한 동향은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이 가격보다는 최고 수준의 기술로 

스마트 사업이 진행한다면 앞으로도 우위의 위치를 유지할 것이다. 


